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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 (沈銓) 묘갈명(墓碣銘)
불초 민구(敏求)의 외조모는 청송 심씨(靑松沈氏)인

데 그의 아버지는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를 지낸 휘가

전(銓)이고, 자가 숙평(叔平)인데 만력기축(萬曆己

丑:1589)년에 졸하여 통진 약산(通津藥山)에 장사 지

냈으니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이다. 손자인 승지 액이 사

증손(嗣曾孫)①① 인 광한(光漢)으로 더불어 산소에 돌을

준비하고 불초에게 비문을 새기도록 명하였다. 아! 공께

서 졸하신 해에 불초가 처음 태어나서 아무 것도 몰랐

으니 어떻게 징증하리오. 삼가 가승(家乘) 몇 권을 살펴

보고 서술하나니 공의 아버지의 휘는 달원(達源)인데

수찬(修撰)으로써 기묘사화(己卯士禍)를 당했으나 다행

스럽게 면하였으니 사적이 기묘록(己卯錄)에 있고 증직

이 이조참판(吏曹參判)이다. 정부인(貞夫人)이신 어머니

는 파평 윤씨(坡平尹氏)로서 이조참판(吏曹參判) 희인

(希仁)의 딸이다. 공이 정덕경진(正德庚辰:1520)년에 태

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민첩한 글재주가 있었다. 계묘(癸

卯:1543)년에 상상(上庠)②②에 오르고 병오(丙午:1546)년

에 평민의 옷을 벗고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가 되었

다. 저작(著作)과 박사(博士)로 전직한 다음 수찬(修撰)

에 이르고 이조(吏曹)의 좌랑(佐郞)과 정랑(正郞)으로

옮긴 다음 응교(應敎)로 올랐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연하여 풍덕(豊德)과 장단(長湍)으로 나갔다가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들어왔다. 병진(丙辰:1556)년

에 중시 문과(重試文科)③③에 뽑혀서 통정(通政) 위계에

오른 다음 승지(承旨)와 예. 병조(禮兵曹)의 참의(參議)

가 되었으나 외직을 빌어 전주(全州)로 나가서 윤부인

(尹夫人:어머니)을 뫼셨는데 항상 육류와 좋은 음식을

갖춰 드렸다. 공로로써 2품(二品)이 더해지고 얼마 안

되어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가 되었는데 그 재능이 단

결하는 솜씨가 능하여 가는 곳마다 잘 다스린다는 칭찬

을 받았다.

정묘(丁卯:1567)년에 중국 조정에 사신으로 나갔는데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또다시 헐뜯기고 올리는 글들이

혹심하여 그의 직책이 삭탈당했다. 공은 옷을 벗고 서교

(西郊)에서 울타리를 치고는 꽃모종을 심으며 좌우로

도서를 펼쳐 놓고 그 사이에서 이웃과 더불어 잘 어울

려서 거문고와 바둑과 술과 노래로써 알맞게 소일하며

조금도 실색이나 한탄함이 없었으며 척속들이 성쇠로써

웅성거렸으나 중심에서 동요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할

뿐이니 자손이 심히 번성하였고 절후따라 잔을 올리고

수를 빌며 노소가 앞에 가득하니 하늘이 진실로 넉넉하

고 한가한 복록을 누리게 하였다. 급기야 춘추 70세에

세상을 마쳤으니 기본 행의를 고루 갖춰서 친척간에는

화목하고 우애했으며 외롭고 궁박한 자들을 어루만져

구휼하니 남들은 이행하기 어려우나 스스로 여유롭게

지냈다. 본래부터 성품이 어질고 화순하여 한결같이 정

성과 신의로써 사물에 대응하며 남들과 간격을 두지 않

고 속된 처신에는 재간이 없었으나 일찍부터 무성한 예

찬을 받으며 학문을 관통했으니 곁눈질 하는 자들이 흘

겨 보았다.

밝은 장래가 한창 열려가다가 뜻을 펼침에 진취하지

못하고 중간에 얽히고 막혀서 한차례 걸려들어 떨치지

못했으니 아깝고 슬프도다. 그러나 공이 졸 한지 10년이

채 못되어 억울함이 풀려 벼슬이 회복되고, 다시 10년

뒤에 아들의 훈업으로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고 청파

부원군(靑坡府院君)에 봉하게 되었으니 대개 이렇게 되

고서는 공의 천정이라 하겠다. 부인은 전의 이씨(全義李

氏)이니 현감 한(翰)의 딸이다.

훌륭한 부덕으로 맑고 아름다웠으니 현모양처였다.

공보다 14년 뒤에 졸하여 공의 묘에 합장했다.

명에 이르기를

암울함을 당했으니 저 역시 천명이요.

소명하게 밝았으니 이 역시 천운이다.

내몸에는 남긴 것이 없었으나 후손들이 많았으니 이 또

한 천정이다.

외증손 대사헌(大司憲) 이민구 글 짓고

증손 대군사부(大君師傅) 광수(光洙) 글씀.

삼가 안흠하건대 공은 정덕경진년 12월 22일 출생

하여 만력기축 10월 초9일 졸하였으나 비문에는 다

만 가정경진년생으로 춘추가 70세라고 되었으니 가

정(嘉靖)년대에는 원래 경진년이 없고 기축년으로부

터 소급 계산하여 70년인즉 이에 정덕경진년이 되니

비문에적힌가정이란연호는오기임을분명하다.

부인은 정덕경진년 12월20일에 출생하여 만력 임

인년 3월 초10일에 졸하였으나 이 또한 비문에서 누

락되었음으로아울러기록한다.

註(주)
① 사증손(嗣曾孫) : 대를이은 증손. 즉 주손(胄孫).

② 상상(上庠) : 사마시(司馬試) 등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성균관 정규 유생

③ 중시(重試) : 2차 시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중

시에 붙으면 중용될 수 있다.

贈領議政封靑坡府院君行京畿觀察使
十世祖 諱 銓 字 叔平 墓碣

配 贈貞敬夫人全義李氏 墓藥山乾坐

十三代祖考 中宗15年 庚辰12月

22日生. 宣祖22年 乙丑10月9日 卒.

壽70歲 十三代祖 中宗15年 庚辰

12月20日生. 宣祖35年 壬寅3月10

日 卒. 83歲 公은 24歲 癸卯에 司

馬試에 登하고, 弘文館正字著作博

士修撰吏曹佐郞正郞應敎를 거처

豊德長端郡守에 出仕하셨고, 掌樂

院에 入하여 37歲 丙辰에 文科에

及第한 後 承旨 禮.兵曹參議를 지

내고, 全州府尹을 歷任하시고 京

畿觀察使로 昇進하셨고, 明나라로

使臣으로 가셔 還國하시기 前에 反對黨派의 訴로 因하여, 季

父左相公 諱通源과 同時에 官職을 辭退하시게 되었다. 其後事

必歸正하여 雪寃復爵되고 또 壬辰倭亂에 第三子 監司 友勝 號

晩沙의 義州까지 扈從하신 功勳으로 推贈純忠積德補祚功臣領

議政하시고, 靑坡府院君에 封하시였다.

原碑文 外曾孫大司憲李敏求撰 曾孫大君師傅光洙書 然

而祖考則壬辰倭亂前三年己丑遐世祖母則丁酉再亂後五年

▶감사공 묘소 김포시 대곳면 약암리(약산) ▶ 묘갈 ▶ 신도비

十世祖 靑坡府院君行京畿監司公(諱:銓) 事蹟

▶ 새로 세운 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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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卯년(1627)에 호구(胡寇)⑩⑩가 침범하니 어명으로 전

직을 회복시키고 호위장을 겸하여 강화도에 가 있다가 돌

아와서 내섬시(內贍寺)⑪⑪의 제조(提調)⑫⑫를 겸했다가 원주

목사로 나가서 두어달만에 잘 다스린다는 소문이 났으나

병이 나서 그만두고 돌아왔다. 처음 목릉(穆陵)⑬⑬을 다 다

듬어 놓았는데 지관들이 장지가 좋지 않다고 하여 말이

많았고 사관(祠官)⑭⑭들도 또한 매양 장마 때 능을 싼 돌

들이 틈이 생기고 물이 솟는다 하여 공이 늘 듣고 근심하

다가 마침내 영릉고사(英陵故事)를 들어 상소하고 좋은

날을 가려 능역을 고쳐서 조야에 이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능소에 물기가 없어졌다고 아뢰니 변론하는 이들

이 공이 공연하게 능침을 보수하느라고 공력을 허비하였

다고 헐뜯었으나 왕께서 살펴보시고 별일이 아니라서 마

침내 윤허하지 않았으나 공이 스스로 죄받을 것을 간청함

에 왕이 좋게 대답하고 말았다. 

공이 원주목사 때부터 신병과 해수로서 이미 三年째

병이 더해져서 차도가 없으니 늘 조정이나 집에서 잘못된

일들을 듣고 문득 종일토록 한숨을 뿜으며 내가 병이 들

어서 흉중에 막힌 염려를 돌릴 수가 없다고 오직 우국일

념으로 스스로 견디지 못하니 이 어찌 한 장벽이 아니겠

는가. 壬申년 4월 초이틀 병이 새로워져서 드디어 뒷일을

여러 동생들에게 부탁할 때 가족들이 주위를 에워싸니 공

이 말리면서『죽고 사는 것은 常理인데 어찌 슬퍼한다고

되느냐?』46세에 생을 마치니 염습을 하고자 옷상자를 열

어보자 오직 저고리 두 벌 뿐이었다.

친구들이 함께 수의를 입히고 염을 마치니 이에 보는

이들이 더욱 공의 청념함에 탄복하였다.

조정에서 부음을 듣자 부의와 장례의 절차를 예절대로

하였다. 이해 당일에 유

사가 제물을 갖추어 원

주 검단리(劒壇里)에 장

사 지냈다.

부인은 완산 이씨이니 정랑 유청(幼淸)의 딸이다. 1남 1

녀를 낳았으나 다 일찍 죽었고 막내동생 熙世의 아들 추

(樞)로 후사를 이었다.

공의 자질과 성품이 믿음직하고 곧아서 행의가 독실하

였다. 둘째형은 癸丑년(1613) 옥사 때 죽고 맏형도 옥사

에 연좌되어 귀양갔으니 일문이 이어 죽고 망하니 공이

그 외로운 가족들을 거두어서 가사를 경영하며 능히 그

심력을 다 하였었다. 어머니께서 南中에서 별세하니 공이

슬프고 지치면서 예를 이루고 싸락죽으로 상을 마쳤다.

능창군(綾昌君)의 유폐사망 때 친척들은 두렵고 핍박당해

감히 문상도 못했는데 공이 몸소 나아가 염하고 묻어주니

장릉(章陵)⑮⑮이 그 신의에 감동해서 울고 부르짖었다.

재물은 우습게 여기며 급한 사람의 액난(厄難)을 보살

펴 주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환란에서 구해주고도 스스

로 덕으로 여기지 않으니 중흥 이후로 자신이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위로는 聖明을 더욱 분발시키고 스스로 떨쳐

일을 감당하였고 의론은 남의 헐뜯음을 피하지 않았다.

권력과 부귀를 누리면서도 남들이 감히 못할 말을 서

슴없이 다 하게되니 마침내 화복과 영욕으로써 그 뜻을

굽히지 않았으므로 서로 좋아하지 않는 자는 더욱 헐뜯고

씹었으니 알만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더욱 추모

하고 애석하게 여겼다. 아, 이것은 가히 명할만하니 명

(銘)에 이르기를.

심씨는靑松으로부터나와서세상에높은훈업을실었네.

王后의 가문에 역시 名臣이 있었으며 당당한 대사헌으

로 녹훈을 명성에 배합하지 않았고

어진 후손이 이어져서 식견이 큰그릇으로 통했네. 

癸亥년(1623)의 거사는 인륜의 기강을 바로 세웠고.

공이 일곡(日 )⒃을 부호(扶護)⒔했으니 팔도가 거울같

이 맑아졌네.

공훈을 책봉할 때 선렬 같은 광채 있고 어찌 원훈이 아

닐소냐.

공의 친척 주밀 했네. 

일이 생겨 말하기 어려울 때 모든 사람 다 머뭇거려도

공의 의분과 바른말은 나라 위해 몸 바쳤네.

쓰일 만한 말을 하고도 몸은 망가지고 죄에 얽혔네. 이

것이 어찌 병통인가.

나를 아는 이 하늘뿐일세. 교활한 자는 피해 버리나 군

자는 이렇게 한다네.

오직 그는 스스로 믿으니

꺾이듯 하나 마침내 뜻을 펴네.

어찌하여 수고(壽考)를 누리지 못하는고.

우리 왕국을 돕고자 하는데 시를 쓰고 크게 슬퍼하니

이것을 비석에 새기도다.

대제학 장유 지음

<끝>

註(주)

⑩ 호구 : 오랑캐의 도적. 즉 호국의 병사.

⑪ 내섬시 : 궁내에서 쓰는 음식 및 의복과 외부와 야인

에게 내리는 음식물과 포목 등을 관리 하는

관아.

⑫ 제조 : 큰일이 있을 때 임시로 임명되어 그 관아의 일

을 지휘 총괄하던 종1, 2품의 관원. 일품이 될

때는 도제조(都提調) 三品이 될 때는 부제조

(副提調)라 함.

⑬ 목릉 : 동구릉에 있는 선조 릉. 의인왕후와 계비 인목

왕후의 릉.

⑭ 사관 : 제사 일을 맡아보는 관리.

⑮ 장릉 : 인조의 생부로서 추존으로 元宗이 된 분과 인

헌왕후의 릉.

⒃ 일곡 : 태양바퀴. 여기서는 조정을 비유하였음.

⒔ 부호 : 붙들어 돕고 보호함.

壬寅遐世而距今近四百年經過風磨雨洗一字難見

罪悚無至故 忠南 牙山郡陰峰面山洞里 花樹會不

勝永慕泣血謹堅

檀紀4324年 西曆1991年 歲次辛未春三月

十三代孫 彦紹碣文簡略謹

撰竝書

청성백 유묵 번역문

어제 우편으로 인하여 원(元)나라 사신이 변

방까지 왔다 즉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았오.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단히 놀라운 일이오.

모르긴 하지만 요즈음 정황(政況)이 어떠하신지?

이곳은 날마다 분주하오만 말로 다 하기는 어렵

소. 들으니 명중(明仲:平壤伯趙浚의 字 開國·定

社功臣 號 齋·松堂本貫平壤官領議政諡文忠)이

백리 안에 유숙한다고 하니 금앨내에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오. 노래에「술 익자 국화 피고

친구 오자 달밝도다」하는 것은 이를 일음인데 다

만 새로 담근 술이 아직 다 익지 않은 것이 흠이

오. 회(淮)읍의 맡으신 일은 좀 덜 바쁘신지? 여

기서 서울까지 四·五일 걸리면 도착되는데 지나

는 길에 들러 하루 이틀 쉬면서 회포를 풀까하

오. 격식을 다 차리지 못하오.

十一일 사시 - 덕부 -

十三世祖 청운군 행공조참판 휘 명세 신도비명 下
(靑雲君 行工曹參判 諱 命世 神道碑銘)

功 臣 編 靖社功臣 1等 振武原從功臣 1等 寧社原從功臣 1等

▶ 새로 조성된 二世祖 휘 淵 묘소

▶ 청성백 정안공 유묵 ▶ 二世祖 재실 永慕齋 전경

▶ 묘표석

▶ 청운군 휘 명세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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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의 덫에 걸린 암행어사 上

사또라고 하면 한 고을을 다스

리는 우두머리로 대단한 자리다.

그런 사또가 관기(官妓)하나로 해

서 셋씩이나 봉고파직(封庫罷職:

직위를 해제하고 창고를 잠금)당

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방 관원들

의 치적(治積)과 민생을 살피기

위하여 왕명(王命)으로 비밀리에

파견됐던 특사(特使)가 어린 기녀에게 무참히 이용당했던

것이다. 

장성기(長城妓) 노화(蘆花)는 절기도 의기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누구든 한번 노화를 품기만 했다하면 요절이났

다. 가히 요기(妖妓)였고 염기(艶妓)였다.

노화의 성은 김(金)이었고, 일명 갈아(蘆兒)라고도 했

다. 그녀는 성종(成宗)때 장성(長城)태생으로 가난한 홀

어미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기생공부를 하

여 기적에 올랐다. 노화는 재주가 뛰어나 노래나 춤이며

시문(詩文)으로 그를 당할 기생이 없었다.

게다가 나이까지 어리고 예쁘니 전라도 지방에서 가무

의 모임이 있을 때는 항상 뽑혀 갔다. 사람들은 침이 마

르게 어린 노화의 재능을 칭찬했다. 한 번 눈이 마주쳤다

하면 뭇 사나이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오금을 못 펴게 하

는 재주가 있었다. 노화가 수청을 들었던 사또들은 셋 씩

이나 하나같이 노화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군량미나 환곡을

빼내었고, 환곡이 동이 나면 고을 부호들의 재물을 긁어

노화에게 퍼주었다.

사또라는 본연의 업무는 팽개친 채 노화와 밤낮으로 놀

아나기에 바빴다. 원래 수컷들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

부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법, 왕이 주색에 빠

지면 나라가 기울었고, 사또가 그 지경이면 고을이 폐허

가 되었으며 가장이 그러면 그 집안이 풍비박산 되었다.

옛날 중국 하(夏)왕조의 걸(桀)은 남달리 영특하고 지

혜와 용맹이 겸비한 왕이었으나 총비 말희(末嬉)에게 매

혹되어 제왕으로서의 할 일은 망각한 채 모든 권력과 재

물을 그녀에게 쏟아부었다. 걸왕은 말희를 위해 온갖 보석

과 옥과 상아로 장식된 궁전을 새로 짓고 별난 정원을 꾸

몄다. 연못을 술로 가득 채우고 그 주위에는 산해진미로

숲을 만들었다. 이를 일러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 했다.

그 연못가에서 수 많은 무희와 악사들로 하여금 가무를

밤낮으로 연주하게 하고는 말희와 벌거벗고 음탕하

게 노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다.

심지어 말희의 비위를 맞추느라 3천명의 신

하를 벌거벗긴 후 북소리에 맞춰 연못가로

달려가 소처럼 엎드려서 술을 마시게

했다하니 그러고도 나라가 아니 망할

수가 있었겠는가.

결국 걸왕은 은 나라의 탕(湯)에게 망했

다. 또한 보기 드문 유능한 왕으로 촉망을

받던 은나라 주(紂)왕도 역시 달기(  己)라는

요녀를 만나 황음방탕한 나날을 보내다 주(周)나라 무왕

(武王)에게 망했다.

주(周)의 유왕(維王)은 포사(褒似)라는 요희(妖姬)에

의해 망했고 당의 현종(玄宗)은 양귀비(楊貴妃)에 의해

나라가 기울었다. 남의 나라 뿐인가. 조선시대의 연산군은

요부(妖婦) 장록수(張綠水)에 혹하여 조정의 조회(朝會)

조차 전폐하고 주야로 애욕에만 탐닉했다. 장녹수의 세도

가 오죽 컸으면‘천하의 부모들이 장녹수를 보고 아들을

낳지 말고 딸을 낳게 해달라(張使天下父母心 不重生男重

生女)’하고 소원했겠는가.

그녀의 일가 친척에게는 원로 공신보다 더 큰 대우를

해주었다. 벼슬자리는 물론이요 토지며 노비 등을 하사하

여 국고는 텅텅 비었고 종당은 폐위되는 왕이 되었다.

비록 규모는 한 고을에 지나지 않지만 장성의 사또들

도 노화에게 관곡을 퍼주다 모두 파직을 당했으니 조정에

서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응당 요망한 노화

를 치죄(治罪)하자고 사헌부(司憲府:관리에 비행을 조사

하고 다스리는 관청)에서 들고 일어났다. 조서의 내용은

대략 이랬다.

‘사또가 셋씩이나 파직된 빌미를 만든 것은 노화라는

계집으로 인물이 뛰어나 미색을 탐내는 사람은 그 미모로

홀리고 시문(詩文)을 탐하는 사람에게는 시문으로 홀리고

가무(歌舞)를 탐내는 사람에게는 노래와 춤으로 홀리고

몸을 탐내는 사람에게는 빼어난 육체로 홀려 여우의 화신

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또 뿐만 아니라 비리를 조

사하러 내려갔던 봉명사신(奉命使臣:왕의 명을 받

은 사신)들도 여러 명이 그에게 행자(行資:

노자, 여비)를 모두 털리고 돌아왔다. 사내

놈 치고 노화에게 한번 걸려들면 환장을

해서 성한 놈이 한 놈도 없이 올켜 든다하니

노화를 서울로 압송해다가 능지처참(陵遲處斬)

으로 치죄(治罪)해야한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낸 사람은 노지평(盧

持平)이라는 젊은 관리였다. 그는 호걸풍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이목이준수하며 성격 또한 활달했다. 대

사헌을 비롯한 장령(掌令:조선시대 사헌부의 정4품벼슬)

들은 처음에는 지방의 일개 관기를 능지처참한다는 그의

장계(狀啓:조선시대 관원의 보고서)에 탐탁해 하지 않았

다. 그러나 그가 사헌부에서는 비록 말단 관리이나 이 사

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으니 명분에 밀려

그의 주장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성종 임금은 노지평에

게 관기 노화를 치죄하라는 밀명을 주어 어사(御史)로 임

명한 후 장성 고을로 내려 보냈다. 한편 아무 것도 모르

고 있던 노화에게 한 통 의 편지가 날아 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 大宗會 副會長 沈 永 求 - 

부회장 심영구

문 단단문

여행처럼 우리를 즐겁게 해 주

는 것은 없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의 여행은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해

주는 청량제가 된다. 수도권 지역

의 같은 병과 동기생들이 침목회

를 갖고 격월제로 부부동반으로

모이면서 봄가을로 해외로 한번

국내로 한번 여행을 떠나곤 한다.

이번 가을에는 교통이 원활한 월요일과 화요일을 택해

대천으로 해서 부여를 관광하고 공주를 둘러 1박 2일 코

스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당일 새벽이 밝아오자 旅行

總責인 내가 회원들에게 일일이 Morning Call을 해서 출

발을 독려하고 집결지인 사당동 우리은행 근교로 향했다.

08:30분에 약속된 일행이 사당동 약속 장소에 다 모였

고 趙長老가 몰고 온 15인승 봉고차와 李會長이 타고 온

승용차로 일곱 부부의 기동력으로서는 충분하였다. 승용

차에 4사람이 타고 15인 승에는 10명 이서 널찍하게 앉아

갔다.

대천 다 와서 보령시와 대천 해수욕장 방향의 두 갈래

길에서 대천 해수욕장 방향으로 진입하며 민박집과 간간

이 핸드폰으로 길을 물어가며 찾아갔다. 대천 민박집에

여장을 풀어놓고 사전 예약해 놓은 도다리 10kg 10만원

어치로 푸짐한 점심 생선회 파티를 벌렸다. “이렇게 싱싱

한 회는 처음 먹어본다”며 모두들 일성을 가한다. 술 못

하는 나 였지만 이런 분위기에선 소주 한잔 거들지 않을

수 없었다. 도다리 회 안주에 소주 한잔의 맛이란 愛酒家

가 아니라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막판에 매운탕의

구수한 맛은 포만감을 더해 주었다.

싫건 먹고도 절반 가량 남은 생선회는 오늘 관광을 마

친 후 밤찬 술 안주거리로 남겨 놓고 여장을 갖추고 부여

로 관광길에 올랐다.

첫 관광지는 宮南池였다. 의자왕의 아버지인 武王이 건

설했다는 人工 연못이다. 연못 한가운데 포령정 정자와

나무다리가 낭만적이다. 옛 별궁지의 정원의 멋과 무왕의

사랑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박물관에 들어서니 百濟의 10년간의 문화와 先史時代

의 문화, 불교문화의 영향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특히 金

銅 미륵보살상과 각종 土器와

王冠들이 눈에 들어왔다.

부소산성에 들어서기에 앞

서 점포 파라솔 밑에 앉아 땀

을 식히며 오순도순 同期間의

주고받는 情趣가 좋았다. 百

濟 120년간 백제의 정치, 문화

의 중심지였던 부여를 지킨 부소산성!

백제의 수도를 공주에서 부여로 옮긴 후 부여를 방호

하기 위해 부소산에 築造한 城이 부소산성이다.

낙화암, 고란사로 가기 위해 한참을 걸어 들어갔다. 오

래 전 少領 때 대천 사격장에서 2개월간 호크미사일 부대

를 이끌고 사격 훈련 왔을 때 주말에 wife가 면회 와서

이곳에 함께 들른 적이 있었다. 그때는 고란사로 걸어 들

어가는 길이 가깝게만 느껴지던 거리였건만 이제는 꽤나

멀게 느껴져 체력의 차이를 실감하게 한다.

고란사의 모습이 예나 다름없이 앞에 낙화암을 앉고

있다. 낙화암 밑으로는 백마강이 유유히 흘러 낙화암에서

백제왕에게 대한 忠情과 貞節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던

宮女들의 넋이라도 달래주는 것 같았다.

定林寺址 5층 석탑에 들르니 定林寺터의 한 가운데에

남아있는 석탑이 낮은 基壇위에 5층의 塔身을 얹고 있어

그 모양이 빼어났다.

陵山里 古墳群에 들렀다. 百濟의 고분 7基가 있는데 왕

과 왕족들이 묻혀있는 곳이다. 어둠이 드리운 저녁에 고

분군이 적적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날은 어두워 져 가나

아쉬움에 발길이 숙소로 얼른 가지지 않는다.

해질 무렵이었지만 한곳이라도 더 구경하려 시간을 내

어 구드레 조각 공원을 둘렀다. 넓은

공원에 藝術 作品들인 조각들이 전시

장처럼 세워져 있어 학습장으로 쓰여

지고 있었다. 조각들을 하나하나 눈

여겨보면서 부부끼리 또는 동기간 산

책하는 낭만을 여행이 아니고서야 언

제 가져볼 수 있는 흥취던가.

옆에 근사한 음식점이 있어 척후병

(?) 婦人들이 偵探한 결과 홍삼 비빔

밥이 4,500원이란다. 생각보다 싸다. 夕食은 민박집에 가

서 해 먹으려던 계획을 이곳 음식점에서 먹기로 하고 술

은 숙소에 가서 생선회를 곁드려 하기로 긴급회의를 끝내

고 음식점에 들어섰다. 

홍삼비빔밥을 별미라도 맛보듯 시켜 먹었다. 홍삼비빔

밥을 한참 휘집고 먹던 李院長친구가“홍삼은 어디에 있

느냐?”고 식당 여인에게 짖굳게 묻자“분말로 섞여져 있

어 볼 수가 없다”는 식당측 답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仁川宗會 監事 沈 明 求 記-

百濟의 옛 도읍 扶餘 觀光
紀行文 上

심 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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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응탐치(怒鷹眈雉)

기세 좋고 늠름한 매는 사냥감
을 확인하고는 부리를 꽉 다물
고 눈은 사냥감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사냥의 개시만을 본능
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思 無 邪 (사 무 사)

註 : 詩經에서 나온 말로
‘사심(邪心)이 없고
순수(純粹)하다’는 뜻

2004년 가을
東谷 沈 愚 慶 作

▶宗事消息 계속

天才畵家 沈師正의
『玄齋大展』열어

서울 성북구 성북동 澗松미술관에서는 10월17일부터
31일까지 가을 定期展으로『현재대전』이 열리었다.

朝鮮朝後期의 士大夫畵家인 현재(玄齋: 沈師正·1707

∼1769)께서는 士人三齋中의 한분으로 靑年時節에 가화

(家禍)로 어려운 일을 겪게된다. 祖父이신 成川府使公

(휘: 益昌)이 辛壬士禍에 연루되어 가문이 破門지경에 이

르니 당시 공의 나이 19세이다.

비록 당쟁과 사화의 소용돌이 속에 몸을 숨기고 지내

야했던 불운한 환경이었지만 朝鮮王朝文化의 黃金期였던

眞景時代 중반에 태어나서 朝鮮南宗畵風을 大成해낸 大

家로 찬사를 받는다.

겸재(謙齋:鄭敾)와 관아재(觀我齋:趙榮 )가 眞景山

水畵風과 風俗畵風을 창안하여 朝鮮이 世界文化의 中心

임을 증명하였다면 현재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우수

성을 입증한 것이다. 『玄齋大展』을 기획한 최완수 한국민

족미술연구소 연구실장은‘현재는 정치적으로 불운했던

靑松沈氏가문의 후손으로서 일종의 대인 기피증을 앓으

며 中國畵譜 속으로 대피했으니 결과적으로 士大夫였기

에 그 모든 요소를 익히고 이해한 뒤 조선고유색을 가미

해 조선남종화풍을 일굴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대전에는 山水畵, 花鳥圖, 草蟲圖, 道釋人物畵등

100여점이 나오는데 그중 특이한 것은 현재께서 서거 몇

달 전에 완성했다는 길이가 8m18cm에 이르는 촉잔도권

(蜀棧圖卷)이다. 

이산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길은 어느 때 열렸는가
과와(    )의 손 빌리지 않았다면
한 덩어리 뭉친 것을 누가 알았으랴
하늘은 기 끝에 조금 보이는데
산세는 칼날처럼 날카롭구나. (後略)
위의 詩는 泗川으로 가는 길인 촉도(蜀道)의 험난함을

묘사한 李齊賢의 詩이다. 일찍이 당나라의 시인 李太白은

‘촉(蜀)으로 가는 길의 험난함은 푸른 하늘에 오르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였다. 촉도의 험난한 괴암고봉(怪岩高

峰). 가파른 절벽과 구름에 잠긴 골짜기의 風光. 장엄하게

펄쳐져 이어간 그 끝은 어

디인가. 결국 이 그림은 혼

신의 힘을 기울인 沈師正

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의

모든 화법이 총망라된 일

생일대의 역작인 것이다.

이번 大展은 公의 天才的

才能을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며

또한 문예진흥을 열망하는

많은 지식인들에 새로운

指針書가 되어줄 것이다.

七世祖 判官公휘湲 時享奉行
11월 14일(음:10월 첫째일요일)

判官公 都正公 參議公 參判公

初獻 相鎬 昌燮서울 昌燮서울 昌燮서울

亞獻 昌燮인천 根燮 根燮 根燮

終獻 容圭 相敦 相敦 相烈

大祝 相直

執事 相九 相鶴

※16世祖通德郞公諱若澐 ※17世祖 諱 樂賢 同日時享奉行

坡州 12世祖 肅川公 秋享奉行
11월 7일(음:9월 25일)

肅川公 贈領議政公 晩沙相公 靑平都尉

初獻 興求 範求 重植 求亨

亞獻 基錫 平求 鍾奭 廣植

終獻 度植 基泳 宗植 載求

大祝 暎求 暎求 暎求

※15世祖 豊德公 諱 益善

※15世祖 泰仁公 諱 益成

※15世祖 成川公 諱 益昌

※16世祖 咸興公 諱 廷最 同日 時享奉享

12世祖 通德郞公 諱譚 時享奉行
11월 14일(음:10월 첫주일)

初獻 載興 성남 終獻 聖輔 서울

亞獻 廷根 청주 大祝 載烈 서울

※13世祖 司憲府監察 휘: 光津

※14世祖 通德郞公 휘: 樺 同時奉行

恭肅公養父(康主簿公)時享奉行
11월 28일(음:10월17일)

初獻 永澤 奉享會長

亞獻 承澤(牙山) 彦植(安孝公宗會)

終獻 奎澤(南加佐洞) 寅燮(龜尾宗會長)

大祝 相直(仁川)

執禮 相稷(安孝公宗會 總務)

執事 載澈(서울)  種福(奉享會 總務)

▶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承澤(禮山宗會長)   300,000

奎澤(南加佐洞)  100,000 德水李氏門中 50,000

相鶴(華城)       20,000

11世祖 信川公 휘 孝謙 時享奉行
11월 20일(음:10월 9일)

信川公 黃澗公 厚陵參奉公

初獻 元輔 元輔 元輔

亞獻 相汶 永澤 淸澤

終獻 斗燮 胤燮 康燮

大祝 相弘 相弘 相弘

執事 相學 載弼 載明

- -

▶촉잔도권(蜀棧圖卷) 길이 8.18m中 일부 이 그림은 가까운 일가 중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물로 가문의 대들보 역할을 하던 재종질 7촌조카 沈有鎭의청을 받고 핑생의 역작으로
완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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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묘소 시향봉행

▶ 청화부원군 시향봉행

▶ 도총제공 시향봉행

▶ 三世祖 배위김씨 시향봉행

▶ 청성백 시향봉행

▶ 배위 인천문씨 시향봉행

▶ 중대산소 시향봉행

始祖墓所 秋享奉行
2004년 10월 22일(음:9월 9일)

初獻 正澤 靑松

亞獻 相烈 都摠制公派

相德 安孝公派

終獻 三祚 서 서울宗會

元燮 金浦宗會

大祝 相秀 靑松

執禮 華燮 靑松

執事 相坤 相熺

中臺山所 獻官 奎澤 서울

▶ 祭需費獻誠金

都摠制公宗會 200,000 蔚山 內禁衛宗會 200,000

西 서울宗會 200,000 沈承澤(禮山宗會長) 300,000

安孝公宗會 300,000 沈奎澤(서울 남가좌동) 100,000

金浦宗會 100,000

二世祖 閤門祗侯公 秋享奉行
10월 24일(음:9월 11일)

初獻 宜在 (原州)

亞獻 春植 彦植

終獻 大燮 哲植

大祝 愚增

執禮 相稷

▶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大田 花樹會 100,000

內禁衛公宗會 200,000 大邱 靑年會 100,000

沈承澤(牙山宗會長) 300,000 信川公宗會(春川) 200,000

三世祖 靑華府院君 秋享奉行
10월 26일(음: 9월 13일)

考位 位

初獻 庚周 光澤

亞獻 應鎭 成輔

終獻 源澤 敏燮

大祝 光澤 德求

執禮 相稷 相稷

執事 相旭 虎燮 載澈 虎燮

▶ 祭需費獻誠金

相德(安城,대명알미늄) 100,000 承澤(禮山宗會長) 300,000

載澈서울 50,000 都摠制公宗會 100,000

安孝公宗會 300,000 奎澤(서울 南加佐洞) 100,000

元植(영등포)    50,000

四世祖 靑城伯 春享奉行
10월 28일(음:9월15일)

靑城伯 配位

初獻 宜洛 斗燮

亞獻 敏燮 承澤

終獻 相甲 文輔

大祝 愚增 愚增

執禮 相稷 相稷

▶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奉翊公宗會 100,000

沈承澤(禮山宗會長)  300,000    醴泉宗會 100,000

淸州 四世祖 秋享奉行
10월 30일(음:9월 17일)

四世祖 都摠制公

初獻 成輔 敏燮

亞獻 相烈 鼎澤

終獻 載澈 相海

大祝 奎澤 華燮

執禮 相昊 相昊

執事 容圭 載澈 好植 相中

▶ 祭需費獻誠金

都摠制公派宗會 200,000 奎澤(서울남가좌동) 100,000

靑松宗會 100,000

五世祖 安孝公 仲秋節祀 奉行
2004년 9월 28일(음:8월 15일)

初獻 魚澤 顧問

亞獻 彦契 水原

終獻 容圭 舍人公宗會 總務

大祝 相龍 安孝公宗會 副會長

執禮 相稷 安孝公宗會 總務

執事 彦村 彦善 應植 相稷

五世祖 三韓國大夫人秋享奉行
10월 27일(음:9월14일)

初獻 斗燮 安孝公宗會長

亞獻 相龍 安孝公宗會副會長

終獻 奎澤 서울

大祝 光澤 指導委員

執禮 相稷 安孝公宗會總務

執事 載澈 虎燮

▶ 사세조 배위 청주송씨 시향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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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찬공 시향봉행

五世祖 仁壽府尹公 秋享奉行
10월 17일(음:9월17일)

初獻 晶求 仁壽府尹公宗會長

亞獻 隆求 內禁衛公宗會

終獻 相泳 益山宗會長

大祝 德求 仁川

執禮 載冕 仁壽府尹公宗會總務

▶ 祭需費獻誠金 울산 내금위종회 200,000

곡성종회 100,000

여주종회 100,000

八世祖 舍人公 時享奉行
11월 1일(음:9월 19일)

舍人公 忠惠公 翼孝公

初獻 永澤 永澤 永澤 永澤

亞獻 載烈 昌燮(김포) 叡燮

終獻 相汶 昌燮(인천) 淸澤

大祝 相直 相直 永澤 相直

執事 相鶴 載澈 永澤

▶ 祭需費獻誠金
春川(信川公派宗會) 100,000 淸澤(春川)        100,000

安孝公宗會 300,000 種福(大宗會)     100,000

茂叔公派宗會(金浦) 100,000 高尺宗會(鎭川) 100,000

曉窓公派宗會 200,000  進士公宗會(牙山) 100,000

六世祖 良惠公 秋享奉行
11월 2일(음:9월 20일)

良惠公兩位 倉州公

初獻 晶求 奎燮

亞獻 世求 在殷

終獻 賢求 載昊

大祝 德求 德求

執禮 載冕 載冕

執事 鍾赫 載求

▶ 祭需費獻誠金
蔚山 內禁衛公宗會 200,000 堤川 丹陽宗會 100,000

七世祖 忘世亭公(휘:璿)秋享奉行
11월 5일(음:9월 23일)

忘世亭公 配位 兵使公

初獻 鍾赫 愚增 德求

亞獻 愚龍 載求 植

終獻 愚夏 萬求 相華

大祝 德求 德求 載求

執禮 載冕 載冕 載冕

※九世祖 僉正公 휘 淡

※10世祖 安城郡守公 諱 濱

※10世祖 寧越郡守公 諱 光孫

※10世祖 安岳郡守公 諱 光門

※10世祖 參奉公 諱 光庭

※10世祖 左參贊公 諱 光彦

※12世祖 竹西公 諱 宗直 同日時享奉行

二世祖 奉翊公(휘:晟)時享奉行
11월 7일(음:9월25일)

奉翊公 判書公 典書公

初獻 相郁 裕澤 태봉

亞獻 재철 相允 운택

終獻 相甲 相寅 동활

大祝 相夏

執禮 相稷

執事 亨澤 起燮 재홍

상욱 상민 성열

▶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七世祖 漢城判官公, 時享奉行
11월 7일(음:9월 끝 일요일)

判官公 衿川公 修撰公 監司公

初獻 元燮 承澤 達燮 형찬

亞獻 種澤 彦宰 泂燦 熙萬

終獻 玄根 中鎭 상철 相直

大祝 相勳 相勳 相勳 仲根

執事 泂茂 泂茂 泂茂 昌燮

泂甲 泂甲 泂甲 泂茂

▶ 祭需費獻誠金 承澤(牙山宗會長)  300,000

11世祖 都事公(휘:友仁)時享奉行
11월 7일(음:9월 끝 일요일)

初獻 達燮 宗會長

亞獻 완섭

終獻 상훈

大祝 영섭

執事 雲燮 재승

11世祖 正郞公(휘:智謙)時享奉行
10월 28일(음:9월15일)

正郞公 敎官公
初獻 載秀 炅燮

亞獻 相直 昌燮

終獻 慶燮 相訓

大祝 龍燮 龍燮

11世祖 進士公(휘:友俊)時享奉行
11월 9일(음: 9월 27일)

進士公 監察公 縣令公

初獻 承澤 彦宰 彦行

亞獻 義輔 熙萬 承澤

終獻 성진 彦鍾 中鎭

大祝 彦宰 仲根 熙萬

執事 仲根 義輔 仲根

義輔 彦鍾 義輔

▶ 祭需費獻誠金

承澤 (禮山宗會長)  300,000 高尺宗會(鎭川) 50,000

12世祖 平市署令公(휘:  ) 時享奉行
10월 26일(음:9월 14일)

初獻 承澤 禮山宗會長

亞獻 彦行 牙山

終獻 熙萬 牙山

大祝 彦宰 牙山

執事 載澈 虎燮

九世祖 曉窓公 時享奉行
11월 12일(음:10월 1일)

曉窓公 正字公 文貞公 僉正公

初獻 成圭 容圭 成圭 成圭 平來

亞獻 相昊 容圭 興來 鍾赫 鳳來

終獻 永澤 容圭 大來 相直 昶來

大祝 容圭 容圭

執事 載澈 恒來

※12世祖 吏曹參判公 諱 旭

※12世祖 溫陽公 諱 昶

※13世祖 執義公 諱 儒行

※16世祖 兵曹正郞公 諱 周觀 同日時享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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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꿈
필자는 지난 6월 중순 17대 국회

의원에 당선된 노동운동가 출신

배일도(裵一道)의원으로부터 감동

적인 한통의 인사장을 받았다.

(전략) “갖지 못한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 과거에 마련된

어떤 틀을 고집한다면 그 틀과 함

께 갖지 못한 자들의 운명도 불행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공존의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략) “지금 우리가 공존의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큰 틀

을, 하나와 전체를, 안과 밖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우리

는 그 어떤 꿈도 꿀 기회조차 영영 빼앗겨 버릴 것입니

다”. 필자가 배일도 의원을 처음으로 직접 대면한 것은 2

년전인 2002년 4월19일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개최된 중

앙노동위원회 심판관 연찬회 때였다. 「노사가 바라는 노

동위원회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당시 서울지하철공

사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배일도 의원이 근로자대표로,

필자가 사용자대표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 강의에서 배위원장은“우리나라 노동운동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제하고“근로자들도 사용자와 마찬

가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감한 변신을 해야 한다. 그

리고 노사간의 대결구도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관계법들

도 협력과 상생(相生)구조로 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하였다.

이 강의를 들은 심사관들 중 어느 젊은 여자심사관이

“배위원장께서는 강성 노동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

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느냐?”고 질문을 하였다. 답변에

나선 배위원장은“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외치다가

90년대 초 지하철에서 해고당하고 저의 사상적 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길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용납할 수 없는 해고에 분노했지만 이내 가

족의 삶을 책임져야 할 현실적 불안이 저를 힘들게 했습

니다. 사상적 방랑이 고달파질수록 깊어만 가는 것은 제

가 꿈꾸어온 세상에 대한 실체였습니다. 내가 외쳤던, 내

가 꿈꾸었던 세상은 과연 올 것인가? 아니, 올바른 것인

가? 저의 사상적 방랑의 끝은「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한 것입니다.”

위 내용의 답변은 사용자대표로 참석한 필자와 연찬회

에 참석한 전국의 많은 심사관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

다. 그 이후 배위원장은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에서 무

분규선언을 했지만 형제와 같았던 노동계 지인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그 이후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낙

선하고 말았다. 그러나 2004년 총선에서 야당의 전국구의

원으로 17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배일도 의원이 주장한「공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우리들이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너무나 많

다. 지금 정치권도, 노동계와 경영계도, 상생(相生)을 외치

고 공존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적과 동지의 이분법(二

分法)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성노동운동가들은 이 나라 근로자들의 피와 땀과 눈

물로 이루어진 성장의 열매를 기득권층인 정치권과 기업

인들이 독점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

고 있지만 5.16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85달러밖에 안되

던 가난한 나라가 30수년만에 1만달러가 넘는 중진국 수

준까지 이르게 된 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 근대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종합제철,

울산 조선소 등의 건설을 예로 들어보자. 수십만명의 근

로자들만이 모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 거

대한 역사(役事)를 완성할 수 있었겠는가?

거기엔 시대를 앞서가는 정치지도자의 판단과 결단과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고 수 많은 모험과 위험을 무릅쓰고

열악한 경제환경속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아니한

기업인들이 있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근로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보태어졌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가?

동아일보사의 이재호 논설위원은「영애(令愛)와 여공

(女工)의 눈물」이란 칼럼에서 위의 사실과 맥을 같이 하

는 글을 썼다. “영애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이고, 여공이

란 1979년 YH무역 노조투쟁사건의 주역이었다가 이번

17대 국회에 진출한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을 말한다.”

“가난 퇴치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을 끌고간

리더십이 없었다면 당신과 동료들이 흘렸을 땀과 눈물도

제 의미를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대로 혹독한 근로환

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한 당신들이 없었다면 천하의 리더

십인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두 눈물이 그래서 소중

하다.”

지금 우리는 과거사에 얽매여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대승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한다. 배일

도의원이 주는「공존의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치권·경제계·노동계

모두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

- 大宗會副會長 沈 甲 輔-  

- - 抗日遺跡地를抗日遺跡地를 찾아서찾아서 --

① 七百義塚

② 白冶金佐鎭將軍生家址

③ 萬海韓龍雲生家址

④ 洪州義士塚

10月 16日 午前 10시 20분, 우리

一行이 도착한 곳은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소재 사적105호 칠

백의총(七百義塚)이다. 우리 일행

은 먼저 칠백의총에 올라 경건한

마음으로 분향과 참례를 한 다음

그곳을 내려와 기념관에 들렀다.

칠백의총의 聖地는 4萬 4百여평

의 넓은 대지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제일 상단에는

1) 칠백의사를 안장한 의총과 그 옆에는『중봉 조헌선생

일군순의비』(重峯趙憲先生一軍殉義碑)라 쓰여진 커다

란 비가 하나 서있고,

2) 금산 전투에서 함께 싸우다 순국한 高敬命선생과 士卒

등 21人의 위패가 봉안된 종용사,

3) 七百義士의 전투모습 등 행적을 그린 7폭의 기록화와

朝天日記, 칠백의사와 관련된 167점이보관 전시되어있

는 기념관이 있고,

4) 日警이 폭파하여 버린 것을 다시 찾아 복원하여 세운

重峯 趙先生一軍殉義碑,

5) 七百義士殉義塔,

6) 취의문이 차례로 자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1963년

1월 이곳을 사적 제105호로 지정하고 당시 박정희대통

령의 지시로 1971년과 1976년 두 차례에 걸쳐 정화공사

를 하고 오늘에 이른것이다.

重峯趙憲先生은 本來 경기도 金浦출생이나 41세 되던

해 栗谷李珥가 죽고 東西黨爭이 더욱 격렬해지고 朝廷의

政情은 한층 불안해지기만 했는데 이때에 또다시 대간의

모함으로 파직하게되자 이때를 기하여 아주 소란한 서울

경기지역을 버서나 충청도 옥천 안읍현의 山林으로 옮겨

後栗精舍를 짖고 생애 마지막 8년간을 이곳에서 마감하게

되었다.

때로는 지부상소(持斧上訴)를 올리어 왜구의 침입을

미리 대비토록 간하였으나 광망(狂妄)으로 인정하고 듣지

않았으며 또 다시 상소하면 음험한 사람이라 하여 귀양을

보내는 등 하였으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야 先見

之明을 감탄하고 때늦은 한탄을 하였다.

왜란이 일어나자 重峯선생께서는 즉시 일어나 義兵將

이되어 戰場을 누비고 있을 때 義州로 몽진을 한 宣祖大

王께서는 의병장 趙憲先生에게 奉常寺僉正의 벼슬을 제

수하고 하루빨리 왜구를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간곡한 내용의 교서를 하교 하였다.

이때에 趙憲 의병장은 승장 영규대사(僧將 靈圭大師)

와 함께 싸워 왜구들을 물리치고 청주성을 회복하였으며

호남 순찰사인 권율장군(權慄將軍)이 이끄는 관군과 함께

금산에 주둔한 왜구를 협공하기로 약속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어찌 알었으랴. 금산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될것

이란 것을…

운명의 8월 16일! 중봉 의병장은 승장 영규대사와 함께

왜놈들을 몰아내기 위해 금산으로 달려갔다. 권율장군과

약속 된 날이었으나 전략상 협공기일을 늦추자는 연락을

받지 못한 채 단독으로 출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주위에서는 일단 철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

었으나 그러나 장군은 한번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하며

적진으로 진격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싸움은 격전에 격

전을 더해갔고 드디어 패색이 짙어지자 참모들이 의병장

을 구하려 달려왔다. 장군은 아예 말안장을 풀어 내리고

“남아가 싸우다 죽을지언정 구차하게 살수는 없다.”하고

장검을 높이 들고 싸움을 독려하였다.

날은 저물고 화살이 다하여 전투는 막바지에 이르고

힘이 다한 군사들이 밀려드는 왜군의 창칼 아레 쓰러지니

오! 통탄한 일이로다.

마침내 一軍이 모두 순절하였으니 이는 임진왜란 7年

史에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조총으로 무장한 15,000여명의 왜군을 상대로 700여명

의 의병들이 활과 창칼만으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죽기로 각오하고 싸운 전

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

부회장 심갑보

■심갑보(三益 LMS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地 方 巡 禮

▶ 七百義士의 출전장면 (기념관에 소장된 그림)

심 재 열

▶ 七百의총 참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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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청 송 심 씨 종 보제50호 2004년 11월 20일

理 事 會 費

◐ 송 금 안 내 ◑
찬조금또는종보회비를송금하실분은
아래구좌를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단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 (054)873-7969
유사 상해 011-805-2943

宜洛 300,000 2004 大宗會副會長

斗燮 300,000 2004 大宗會副會長

相稷 200,000 2004 大宗會監事

晟求 50,000 2005 春川 석사동

良燮 50,000 2005 漣川 군남면

聖植 50,000 2004 光州 학동

春輔 50,000 2004 서울 합정동

逸燮 50,000 2004 대전 삼천동

彰來 50,000 2004 충주

相勖 50,000 2004 영등포
■ 沈潤度 : 尙志大學校 敎授, 停年紀念論文奉呈

式과 黃條勤政勳章을 받음

■ 停年退任 : 2004年 8月 31日

■ 住 所 : 서울 성동구 응봉동100

대림APT 3동 1403호

■ 훈 장 : 동탑산업훈장

■ 성 명 : 沈 崗 燮(심강섭 당86세)

■ 직 업 :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 수상일시 : 2004년 6월 28일

祝 大統領賞 受賞

祝 勳章授與

투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넘치는 구국충정(救國忠情)

에 가슴이 저리다. 이 자리에는 七百義士의 유해를 모시

고 칠백의사총이라 이름하였고 훗날 사당을 지어 七百義

士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참으로 거룩한 성지이다.

다음날 우리는 홍성으로 들어와 읍에서 서쪽으로 약

10Km쯤 달리어 金佐鎭將軍의 生家址에이르렀다.

정문으로 들어서니 우측으로는 커다란 집 한 채가 있

는데 白冶金佐鎭將軍記念館이라 쓰여있고 좌측으로는 장

군의 생가가 한가롭다. 깨끗이 정돈된 잔디마당을 지나

대문을 들어서니 오른쪽에는 三尺短碑에「金佐鎭將軍生

家址」라 쓰여있고 그 옆으로는 연이은 두칸방에 대청과

건너방이 딸린 一字형 개와집이 의연하다. 두칸방 문틀

위에는 七言絶句 漢詩 一首가 액자로 걸려있는데 만주에

서 독립군시절 썼다는 이 七言詩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

뜻한 마음이 가슴속 깊이 배어있고 독립군다운 기백이 넘

쳐있었다.

斷腸之痛(단장지통)

刀頭風動關山月 적막한 달밤 칼 머리에 바람은 찬데
(도두풍동관산월)

劍末霜寒故國心 칼끝에 찬 서리는 고국생각을 돋구는
(검말상한고국심)  구나

三千槿域倭何事 삼천리 금수강산에 왜놈이 웬일인고
(삼천근역왜하사)

不斷腥 一掃心 더러운 세상 한칼로 쓸어버릴
(부단성주일소심) 길 없나

집안을 돌아보고 나오는

데 文化遺産해설사(홍성군

담당:정수건)가 나와 백야

의 행적을 들려준다. 

白冶 金佐鎭將軍은 1889

年 洪城出生이다.

젊어서부터 장군은 국운

이 기우러지는 것을 걱정

하고 항일활동을 하다가

왜경에 체포되어 2년 6개월

간의 옥고를 겪었으며 育英

事業에도 뜻이 있어 학교를

설립하는 등 하다가 장성해서는 만주로 건너가 임시정부

휘하의 北路軍政署의 총사령관이 되어 1,600여명의 독립

군을 현대식으로 양성하였다.

독립군과 왜병과의 결전의 날은 왔다. 1920, 10, 21∼26

日 靑山里 80리 계곡에서의 전투를 벌여 참모부장 羅仲

昭, 부관 朴英熙, 연성대장 李範奭등과 함께 생사를 건 격

전 끝에 3,300여명의 왜군을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오

랜만에 가슴을 벅차게 한 大勝이었다. 이는 훗날 鳳梧洞

전투와 함께 獨立戰史上 최대의 승리로 꼽는다.

그러나 운명은 그렇게 쉽게 굴러가도록 두지 않았다.

1930년 1월 24일 운명의 순간이 왔다. 중동 철도선 山市

驛부근 정미소에서 고려공산청년회 朴尙實의 흉탄에 맞

아 졸지에 將軍이 서거하니 壽가 41세이다.

포악한 왜적을 앞에 두고 동족끼리 총질을 할만큼 共

産主義者들은 그렇게 악랄

한 존재였던가? 참으로 민

족적으로 울분을 금할 길

이 없다.

해설사의 말을 뒤로하고

그곳을 나온 우리는 남방

향으로 수 킬로를 달려 萬

海 韓龍雲生家址와 龍鳳山

방향의 홍주의사총(洪州義

士塚)에 들러 참배하고 귀

경길에 올랐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佛子이면서도 독립운

동가로 三一獨立宣言을 한 민족대표 33人중 한 分이며 홍

주의사총은 乙巳保護條約후 일어난 의병들이 왜병을 대

적하여 승승장구하였으나 1906년 5월 31일 대포를 앞세우

고 쳐들어온 大軍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이

때에 의병들의 전사자 시체가 대교리 일대의 냇가와 남산

일대를 메웠다 하니 이 처참한 심경을 어찌 말로 표현하

겠는가! 더구나 그 당시 시신을 거두어 의총을 만든 것이

아니라 1949년 홍성군과 경찰서에서 이곳에 植樹를 하려

다 많은 유골이 매장된 것을 발견하고 탐문 한 바 丙午年

抗日 殉國 의병들의 유골을 임시로 매장한 것이었다 하니

100년 간의 세월동안 순국열사들의 유골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더욱 분통이 터지게 한다.

400년전 왜놈들에 짓밟힌 이 강산이 300년이 지난 100

년 전에는 결국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렸고 丙子胡

亂의 三田渡에서의 치욕을 겪었으면서도 우리 민족은 얼

마나 과거를 각성하고 있는지 스스로 뉘우쳐야 한다.

이 나라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조

상과 선열들의 희생을 딛고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민족이 이 강토에서 영구히 살아남으려

면 이를 악물고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도 부족한때에 한

쪽에서는 데모로 날을 지새우고 爲政者들은 政爭으로 해

를 넘기고 있으니... 이 나라의 운명을 앞에 놓고 절대로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 청산리의 전투 승전축하 기념촬영
(맨앞에 앉아 있는 백야 김좌진 장군)

▶ 홍주의사총 (충남홍섭읍 대교리 124-2)

▶ 독립 운동가
김좌진 장군 초상

▶ 독립운동가 민족대표
33人중 승려대표
시인 만해 한용운 초상

人 事 성금감사합니다

興燮 100,000 谷城 兼面

영일 100,000 대전

吉燮 100,000 金浦 藥岩里

천식 100,000 서울 천호동

春輔 50,000 서울 합정동

聖植 50,000 光州 학동

태규 50,000 慶北 성주

태식 30,000 忠北 제천

명수 30,000 忠北 제천

재현 30,000 서울 봉천동

雲燮 30,000 金浦 약암리

만복 30,000 忠北 단양

계택 30,000 하안동

安孝公宗會 300,000

勇求 : 스포츠 조선 판매부 발송 팀장

允洙 : 산업자원부 무역조사 실장

在哲 :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정보 기획팀장

在敏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1급

相烈 : 에너지 경제연구원 전력기획 연구 본부장

龍九 : 현대해상 북부 지점장

洪燮 : 교보투자 신탁운용 LT주식운영팀장

載九 : 교보생명 영등포 지점장

忠燮 : KTF 동부네트워크 본부팀장

達勳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載旭 : KTF 강북네트워크 단장

仁錫 : 경향신문 편집국 편집 2부장

賢喆 : LG투자증권 양산 지점장

揆泳 : 한국씨티은행 RE자산관리본부장

장섭 : 정보통신 연구 진흥원 정보화 추진 팀장

승현 : 행정고시 재경행정 합격

德燮 : 행정자치부 조직 혁신 과장

在植 : KT&G 원주제조창 품질 부장

榮燮 : 문화관광부 국립중앙 도서관 총무

佑燮 : 서울신문 독자서비스국 독자지원부 차장(부장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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